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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 다르크 이야기…국립극단, 59년 만에 연극 '세인트 조앤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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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연극 '세인트 조앤'. '조앤' 역의 백은혜. (사진=국립극단 제공) 2022.09.11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

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강진아 기자 = 백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 '잔 다르크' 이야기를 그린 연극 '세인트 조앤'이

10월5일부터 30일까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 오른다.

'가장 독창적인 시선의 잔 다르크 이야기'로 평가받는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으로, 그가 노벨상을 받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

작품이다. 국립극단이 지난 1963년 한국 초연을 선보인 데 이어 두 번째로 올린다.

정치, 종교가 타락한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던 여인 '조앤'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

다. 조앤은 '병사의 복장을 한 여성'으로 남녀의 역할이 철저히 분리돼 있던 중세 시대 별난 여인 취급을 받지만 신의 목소리에

따라 용맹하게 싸워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오를레앙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. 

그럼에도 교회와 영주들은 자신의 이권만을 내세우며 조앤을 모함한다.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판대에 선 조앤은 끝까지 자

신의 신념을 택한다. 100여년 전 쓰여진 고전이지만, 이념의 양극화가 심화돼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운 지금의 사회에

도 유효한 물음을 던진다.

연출은 국립극단 단장이자 예술감독인 김광보가 맡았다. 국립극단 부임 후 처음 선보이는 연출작이자 3년 만에 선보이는 연극

연출작이다.

1963년 초연…10월5일 명동예술극장 개막



조앤 역에 백은혜, 샤를 7세 역에 이승주가 출연한다. 올해 시즌단원 중 최고령인 박용수를 비롯해 박상종, 유연수 등 중년 배우

들과 강현우, 김다흰, 김수량, 박진호, 윤성원, 이동준, 장석환 등 젊은 배우들이 출연해 연기 앙상블을 선보인다.

김광보 연출은 "오랜만에 작업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. 현대 사회는 가치관이 전도되면서 점점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

짓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. 이 작품은 조앤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. 그 진실이 어떻게 오도되고 망가지

며 화형에 처해지는지 보여줌으로써 동시대성을 획득할 것"이라고 전했다.

10월9일 공연 후에는 김광보 연출, 백은혜 배우가 함께하는 '예술가와의 대화'가 진행된다. 또 10월28~30일 공연에는 시청

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, 한국수어통역, 한글자막을 제공한다.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도 예약제로 운영한다.

오는 11월엔 울산현대예술관 대공연장, 12월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akang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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